
- 1 -

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9. 15.(화) 배포 시 배포 2026. 9. 15.(화)
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경제 및 
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.

< 주요 보도내용 >

  9월 15일(화) 중앙일보, 「“매달 15만원씩 주는데...” 청양 인구 5개월째 

줄었다」 기사에서 ‘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충남 청양군의 

인구가 5개월째 감소하면서 3만 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’는 내용 등을 

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

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

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  사업 시행 초기부터 10개 군에서 인구와 가맹점, 신규 창업이 증가*하고, 

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**와 함께, 주민들의 

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동체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

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에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외 협업을 

강화하여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해 

나갈 계획입니다.

    * 인구: ('25.9월) 31.9만 명 → ('26.7월) 33.5만 명(5.0%↑)

가맹점: (‘26.1월) 1.4만 개소 → (’26.7월) 1.6만 개소(15.4%↑), 신규 창업(1~7월) 659개소

   ** 귀촌 청년 미용실·카페·음식점 창업, 면 내 첫 정육점·치킨집·여성의류점 창업 등 

신규 창업 증가,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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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불편 

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,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

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할 

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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